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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물가격의 상승이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. 한우나 젖소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

45~55%로 대단히 높으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. 때문에 가을이면 들판이

하얀 공룡알로 장관을 이룰 정도로 볏짚을 이용한 원형곤포 사일리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. 이와 같이 많이

이용되고 있는 볏짚의 사료가치 향상기술에 대해 알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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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생볏짚 원형곤포 사일리지 작업요령 ::

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장단점

원형곤포 사일리지는 일반 건조 볏짚보다 수거, 운반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. 또한 볏짚은 건조기간 동안

강우로 인해 사료가치가 저하될 수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데 원형곤포 사일리지는 기상악화에도 일반 건조 볏짚보다

쉽게 수거할 수 있고, 수거기간이 단축되어 사료작물의 적기파종도 가능하다.

그러나 볏짚을 수거하고 비닐을 씌우는 고가의 장비구입으로 농가의 부담이 클 수 있다. 또한 벼 수확과 동시에 작업을

진행하기 때문에 노동력 투하가 집중되어 작업이 분업화 되지 않으면 더 불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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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볏짚을 모두 수거하므로써 토양 중의 유기물과 규산함량이 저하돼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질 수 있다. 토양이

척박해지면 벼가 병해충과 냉해에 약해지게 되며 쌀 생산성도 저하된다. 때문에 볏짚을 수거한 논의 경우 가축분뇨 등을

통해 퇴비 30%와 액비 70%를 매년 사용하여 유기물을 다시 토양에 환원시켜주어야 한다.

생볏짚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방법과 급여효과

생볏짚 원형곤포 사일리지는 탈곡을 하고 1일 이내에 볏짚의 수분함량이 40% 이상일 때 짚을 모아 둥글게 압축하고 즉시

비닐을 감는다. 수분이 적으면 헤일리지 상태로 되며 이때는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헤일리지용 미생물 첨가제를

살포하는 것이 좋다. 첨가제로는 여러 제품이 있으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여 기술 이전한 제품들이 있다.

비닐 겹수는 단기보관(6개월 이하) 시 4겹, 장기보관(6개월 이상) 시 6겹 이상 감는 것이 안전하다. 비닐색은 백색, 흑색,

연녹색이 있으며 색깔에 따른 품질의 차이는 없다.

둥글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흙이 들어가면 곰팡이 발생 원인이 되며 아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양질의

사일리지를 만들 수 없다.

또한 첨가제를 처리한 생볏짚 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사료가치는 소가 먹어서 소화 흡수하여 얻을 수 있는 가소화양분총량

(TDN)기준이 38%에서 52%로 향상된다. 사일리지를 만들어 45일이 지나면 발효가 완료(젖산발효)되므로 급여가 가능하다.

이는 건조한 볏짚에 대비해 섭취량이 10% 증가되며 첨가제 처리 시는 50%로 증가된다.


